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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흐드러지던 4월 7일, 2024대구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쿠팡은 공식 물류 지원사로 참여해 전국의 참가자들에
게 배번표 등 마라톤 공식 기념품을 배송했습니다. 2만 9000여 명의 러너와 쿠팡카가 함께 달리던 대구에 다녀왔습니
다.

대구마라톤대회에 쿠팡이 물류지원에 나선 이유

https://news.coupang.com/archives/40419/


대구 첨단 물류센터
쿠팡은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해 커머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구와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대구는 2014년, 로켓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첨단 물류센터도 지난 2022년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서 시험가동을 마친 최첨단 물류 기술과 시스템은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
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대구 첨단 물류센터 오픈에 약 3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듯 쿠팡은 대구 지역사회와 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런 대구시의 큰 행사 중 하나가 바로 대구마라톤대회입니다.

세계육상연맹에서 라벨을 부여한 한국의 마라톤대회는 단 세 개로,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
에 모이는 큰 행사인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쿠팡이 물류를 지원했습니다.

마라톤 물품도 로켓배송으로

2024대구마라톤대회가 시작되자 2만 9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번표, 티셔츠 등 대회 공식
기념품을 착용한 채였습니다.

수 만의 러너들이 착용한 이번 대회 공식 기념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국적인 배송망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달됐습



니다.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전국 각지의 러너가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지난 10년간 구축해 온 전국 30
개 지역의 100여 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쿠팡카는 전국 146개 시군구를 달렸고, 그 수는 총 7449대입니다.

한편, 배송에 사용된 포장재는 모두 친환경 포장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회가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된 만큼 CLS와 주관사가
대회 취지를 포장재에 반영한 것입니다. 모든 기념품은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패키지에 담겨 포장, 배송됐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러너는? 로켓 티켓 이벤트

대회 피니시 라인이 설치된 대구 스타디움. 참가자들이 쿠팡이 배송한 대회 공식 기념 티셔츠를 입고 있다.
배송 과정 중에는 쿠팡이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로켓 티켓’ 이벤트입니다. 로켓 티켓 이벤트는 가장 먼 지
역에서 온 대회 참가자들에게 쿠팡이 작은 선물을 증정한 깜짝 이벤트로, 배송 패키지에 금색 로켓 티켓을 넣어 당첨 사실을 알렸
습니다.

대회 당일, 당첨자들을 대회 피니시 라인이 있는 대구스타디움에서 만났습니다. 42.195km를 뛰고 온 두 분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꽃다발을 안았습니다.



로켓 티켓 당첨자 양익준 님

로켓 티켓 당첨자 김웅주 님
“쿠팡에서 이렇게 좋은 선물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때까지 마라톤 뛰면서 상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로켓 티켓 당첨돼서
너무 좋습니다. ” – 제주 서귀포시에서 온 양익준 님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당첨돼서 마라톤도 완주 잘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쿠팡 자주 쓰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주도에 로켓배송
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디서 사든 배송이 오래 걸렸는데, 로켓배송 시작되고 나서는 쿠팡에서 물건 사면 당장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까지 배송이 바로 와서 좋아요!” – 제주 서귀포시에서 온 김웅주 님



쿠팡은 전국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구마라톤대회처럼 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외 지역에 근무하는 쿠팡 직원 비율은 약 80% 이상이며,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70% 이상
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에 6조2000억 원가량을 투자해왔고, 2026년까지 3년간 3조 원 이상을 추
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쭉 달려 나갈 예정입니다. 고객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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